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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딥테크 창업 육성) ’27년까지 “초격차 스타트업” 1천개(’24. 380개)를

집중지원하고, 글로벌 인증·인허가, 해외 전시회 등 현지진출 발판마련

- 초격차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, 국내

대기업, 국내외 CVC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기회 확대 추진

    * (글로벌 기업) 반도체(일본 도시바) 바이오·헬스(스위스 노바티스), 모빌리티(독일 벤츠) 등

(대기업) AI·빅데이터(LG 전자), 바이오·헬스(삼성서울병원), 모빌리티(현대자동차) 등

□ 민간의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 확충

◦ (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) ‘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민·관 합동 펀드를

조성하고, 3대 핵심 분야 (초격차·세컨더리·K글로벌)에 중점 투자

- 모태펀드 단독 출자에서 탈피, 사전 약정된 금융권·대기업·성공벤처

기업 등 다양한 민간과의 공동출자로 마중물 효과 강화*

    * (기존) 모태펀드가 50% 내외 출자 → (개선) 모태 30% + 민간 40% = 70% 연합출자

◦ (민간 벤처모펀드 조성) 강화된 세제혜택*을 토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

있도록 1호 펀드** 운용을 지원하고, 추가적인 펀드 조성도 유도

    *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(5%+3%) 신설 (’23.12, 조특법 개정)

   **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 개최(‘23.11월, 중기부-하나금융그룹)

◦ (CVC 투자촉진) CVC 협의회, 글로벌 CVC 컨퍼런스 등 네트워킹을

지원하고, CVC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* 및 해외기업 투자규제 개선 추진

    * 외부자금 모집 : (현행) 펀드별 결성액의 40% 이내 → (개선) 펀드별 50%까지 허용

□ 단단한 지역 창업·벤처 생태계 구축

◦ (인프라 고도화) 대학·혁신·캐주얼 등 테마에 따라 맞춤형 육성

- (대학창업) 권역별 창업중심대학(9개)을 거점으로 대학발 창업기업*

발굴·육성을 강화하고, 기업 수요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** 구성

     * 대학구성원 창업, 대학 보육기업, 대학 기술이전 기업, 대학 기술지주 투자기업 등

    ** 창업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후, 기업수요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재구성


